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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 연결

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양한 일상, 사

고를 공유하는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

라 할 수 있다. Boyd & Ellison(2007)은 SNS를

이용자들이 자신이 작성하는 프로파일을 중심

으로타인과교류할 수있는연결망기능을 제공

하는 웹서비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SNS

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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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의 확산과 더불어 그 증가률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맥킨지는 매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간해온 ‘아이컨슈머 리포

트(i-Consumer)’의 한국판을 발간하였다. 디지

털경험 전반에 관한소비자행동의변화 형태를

파악하고,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중국․일본․

인도 및 EU 10개국 등총 15개국이 조사 대상이

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조사 대상 15개국 중 우리나라의 SNS보급율

이 67%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이다. 또한 SNS서비스에 가입한 시점도 2011년

2월 현재 3년 전으로 응답한 사용자가 전체 응

답자의 55%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방송통신

위원회(2012)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

트폰 보급률은 지난 2012년 5월 11일 현재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255명의 50.84%로 절반을

넘어선 2,67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

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SNS는 기존의 서비스 영

역을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확대하면서,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 세계적으

로도 이러한 현상은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존하는 매체들의 전

세계 사용자가 5억명을 돌파하기까지 걸린 시간

은 페이스북 1년, 트위터는 9개월로로, 라디오

(38년),TV(13년), 인터넷(4년)에 비하여 월등히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SNS의 사용

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우려와 기대

가 공존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2011)에 따르

면, SNS로 인해서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가 넓어졌다고 응답한 사

람은 전체 응답자의 32.8%였으나, SNS를 통한

타인과의 교류가 귀찮거나 피곤하다는 응답도

20.6%수준이었다. 또한 궁극적으로 SNS를 통

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의 32.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자기 표현 행위 및 교류가 대인관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삶의 질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포하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SNS의 확산과 더불어 경영학분야에서는 사

용자의 자기표현이라는 속성에 기반하여 마케

팅등의 측면에서많은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컨

대 상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과정에서 SNS를

통한 구전효과 등을활용하여 판매를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최재용, 

2010 ; 정기한․정지희․신재익, 2010; 박선영, 

2012 ; 안대희․한기장, 2011)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SNS를 통한 자기표현욕구의 속성을활

용하여, 소비자 스스로 시장 내 마케팅의 확산

요소로활동하거나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수

요분석 차원에서활용하는 것에초점을맞추고

있다. SNS의 이러한 속성은앞서 논의한 자기표

현의 연구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과의친

교, 교류에서 시작하였기때문에 기업경영 측면

에서도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SNS라는새로운 IT서

비스의출현과 관련하여, 그의 영향 및 효과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IT기술의 등장에 따른 SNS의 소비자 수

용의 요인에 관한 연구(김유정, 2011; Hargittai, 

2008), SNS이용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력(금희조, 2010; 최영․박성현, 2011;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2011)등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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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SNS사용자들의 자

기표현이 실제적인 사용자의 대인관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충분히

다루지못하고 있다. 예컨대 설문조사를 통한 1

차적인 응답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논의되

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SNS사용자의 대인관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못하였다. 즉, 

많은 시간을 SNS사용에 소비하는 사용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으

로 나타날수 있다. 지나친 SNS활동이 오프라인

에서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반대로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가 SNS사용을

더욱확대, 심화되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때

문이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이동

성(mobile)이 증대되는 최근 환경 변화는 기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이하 CMC)과는 다르게 SNS

사용의 영향이 차별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러한 SNS사용을 통한

대인관계 변화가 결국 SNS사용자 개인의 삶의

질과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끼칠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Padilla et al., 1985 ; Rosenburg, 

1965)에서볼수 있듯이 SNS에서의 자기표현행

위가 온라인에서의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 개인적 활력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사용자들의 자기

표현 행위가 이용 후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탐색적으로 대인관계변화가 삶의

질 및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즉, SNS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대인관계 변화

가 삶의 질과 지속사용 의도를 매개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였

다.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오프라인의

개인적 사회성과 연관된요소인 개인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의 상․하위 수준집단으로 구분하

여 그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2.1 자기표현(self-presentation)과 SNS

자기표현에 대한 연구는 고프만에 의하여 본

격적으로 시도되었다. 고프만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이란 타인에게 자신

의긍정적인 사회적 인상을창출하고 바람직하

지않은 인상을 회피하려는 확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행위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정보를 생략하는 등의 선택적

표현으로 정의되어 진다(Goffman 1959, Leary 

1996). 그후의 연구에서 자기표현의 과정은 대

인관계의 형성에서 주요한 역할을담당하고 있

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

이 자신에 대하여평가된이미지를 본인의 의도

대로 컨트롤하려는 시도의 과정이라고말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제시하

고자 할때인상관리를 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Leary & Kowalski, 1990). 이는 상대방을 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과좀더친밀

한 교류를 원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

로노출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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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Miller, 1995). 이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상을 사람들에게 전달되

기를 원하기때문에, 자신의 한 가지 모습이 아

니라 여러 모습중에서 자신이 만족한 모습으로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자기표현을 행하게 된다

(Doring, 2002).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자기표현의 연구

는 근래의 다양한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

인상의 자기표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특

히, 최근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자기자신을 표현

하고제시할수 있는가장대표적인공간은 최근

들어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진 SNS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NS상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상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이미지와 정보를 용이하

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SNS는 선별적인 자기표

현의 가능성이 커진 개인의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NS는 개인의 자기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중심의 사이버세계의 커뮤

니티이자,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자기표현의 장이 되었다(윤명희,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NS상에서 선별된자

기표현의 행위에 주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커

뮤니티에서의 자기표현의 행위가 오프라인의

대인관계 변화에의 영향 및 더 나아가서 삶의

질, SNS의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자 한다. 

2.2 삶의 질과 SNS사용, 대인관계 변화

‘삶의 질’이 공식적인 관심의 대상이된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그것도 주로 서구사회로부터

였다(Lane, 1996). 1970년대무렵인간 삶의 질

적 가치를 중시하며 확대 연구되기 시작하였으

며, 실제 삶의 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규정되어 있지않기때

문에 학자들마다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활

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혜경 백은령

(2003)은 삶의 질 개념과 관련하여, 객관적 측면

과 주관적 측면, 양자를 동시에강조하는 관점으

로 분류한바 있다. 오혜경 백은령(2003)의 분류

를 참고하여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기존문헌들

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삶의객관적 측면을강조하는 개념으로

한국가나 사회 내에서삶과관련된객관적 조건

과환경즉, 경제적 상태, 인구학적특성, 소득수

준, 건강수준, 교육수준, 노동수준, 문화생활, 안

전 형평등의객관적 조건과 통계치를강조하는

것이다(Johnson, 1988; Waiker & Rosser, 

1988). 두번째는 삶에 대한 주관적 측면을강조

하는 개념으로 객관적 조건이나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을 판단할 수없다는 입장으로 일상적인

삶을살아가면서 개개인이 사회 심리적 측면에

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Engle, 1980). 세번째는, 양자를 동시에강조하

는 관점으로 두 측면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인

만족의 충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조건

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Campbell(1976)은 생활환경 등의객

관적인 차원이 향상되었음에도 사람들의 만족

도는 저하되는 사례를예로 들면서객관적인 차

원과 주관적인 차원이 반드시병행하지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요한

것은많은 연구들에서 실제로 삶의 질을 측정하

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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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은 세부적으로 정서상태, 자아 존중감, 사

회생활, 가족관계, 건강과활력, 경제활동 등 모

두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Padila et al., 1985; Rosenburg, 1965; 노

유자, 1988; 문병일․조옥성, 2007). SNS의 활

용은앞서 CMC기반의 대인관계 변화와 관련한

연구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과의 다양한 상

호작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이는 SNS의

본질적 속성인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

여 관계를맺고, 사용자와의 인간적친밀도를 제

고하거나낯선 사람과의새로운친교를 통해 대

인관계의외연을 넓히는 속성과직접적으로 연

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하나인 사회생활을 대인관계로 정

의하여, SNS의 사용이 사용자의 대인관계 변화

를 추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삶의 질의 하위 요인인 대인관계 변화는 SNS에

서의 자기표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H1, H2)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SNS상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는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변화를 매개로

하여간접적으로삶의 질에 영향을미칠수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H2-1)을 수립하여 매개

적 영향력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가설 1(H1) : SNS 상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는

개인의삶에 질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다.
가설 2(H2) : 오프라인상에서의대인관계변화는 

개인의삶의 질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다.  
가설 2-1(H2-1) :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변화는 SNS 상에서의 자기표현 행위

와개인의삶의질관계에서매개적영

향을 미칠 것이다.  

2.2.1 SNS상에서의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SNS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표현은

대인관계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CMC 연구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자기표현의 정도가 SNS참여

자 상호간의 신뢰를 제고하는 요소이기때문이

다. CMC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

은 CMC와 같은 온라인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에 대한 자기표현 정도가 더 높다고 분석하였으

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편집, 과장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Joinson, 2001; Tidwell 

& Walther,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의 자기표현의 결정요인에 주로 초점

을맞추었을뿐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용자들의

대인관계 변화를 추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는 CMC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대인

관계 변화에 영향을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예컨대 가상 공간에서의익명성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

여주기때문에 대인관계 형성이 용이하다고 하

였다(Mckenna & Bargh, 2000). 이와 관련하여, 

Boyd & Ellison(2007)은 SNS가 사용자의 사회

적네트워크를 구성원들에게노출하고 서로 연

계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러한 장점이 SNS를 통하여 사용자의 오프라인

에 만남을 온라인에서 유지하는데 도움이된다

고 한 연구도 진행된바 있다 (Choi, 2006; Coyle 

& Vaughn, 2008; Hoffman, 2008).

반면, SNS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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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자기를 팔로윙(Following)하는 가

상 공간의 대중혹은 지인들에게 자신을 표현하

는 행위가 실제로 사용자의 대인관계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은충분히 확인되지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활동이

사회적 교류의 범주를 축소하거나 가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그리고 고독등 실제 대인관

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초래한다는 연구의 결

과도 있다(Kraut et al.,1998). 최근의 연구에서

는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SNS에 대한 태도가

SNS에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실제 대인관계 변화에

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졌

으며, 그 결과 SNS상호작용은 이용후대인관계

변화에 매우 높은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최세경외, 2012). 온라인상에서

의 상호작용과 교류가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일부 확인되었

으나, 이와 관련하여 일관성인없는 연구 결과들

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연구들이 미흡한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SNS를

통한 이러한 자기표현행위가 실제적인 오프라

인상에서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H3). 그리고 앞서

기술한대로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의 변화가

더 나아가 삶의 질과 연관되어 매개변수로 작용

한다는 연구 또한 수행하여 보고자 한다. 

가설 3(H3) : SNS 상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지속사용의도와 SNS사용, 대인관계
변화

정보시스템 분야의 연구에서는 지속사용의

도라는 주제에 대하여 초기수용에 관한 연구

와 지속사용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마케팅과 경영정보분야의 최근 연구에서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은 소비자의 최초

사용이 아니라 지속사용에서 비롯된다고 주

장하고 있다 (Bhattacherjee, 2001). 정보시스

템과 HCI분야에서는 기존에 활발하게 정의된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

로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지속사용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웹 포털사이트

의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기대일치가

지각된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유용성

이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등의 다수

가 수행되었다(Lin et al, 2005). 후기기술수용모

형을 기초로 포털사이트에 대한무의식적인 반

응인습관을 고려하여 인지과정과무의식과정

을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한 박기운 외 연구

(2008)에서는 지속사용의도가 인지된 유용성, 

태도, 습관에 영향을 받으며 태도는 인지된유용

성과습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도출

되였다. 

또한 모바일 및 스마트폰 관련분야에 적용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Mallat et al.(2009)은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수용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 상황(Use context)을 통

하여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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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모바일 인터넷 및 웹포탈등 다양

한 형태의 정보기술 서비스에 대한 지속사용의

도에 관한 연구들이 행하여 졌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만족도(Thong et al, 2006), 사용자습관

(Limayem et al, 2007), 몰입(Vatanasombut et 

al, 2008) 등이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직·간

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TAM2 모델(Venkatesh & Davis, 2000)

에서는 새로운 IT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 선행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정의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영향 요인 중 이미지 요인의

핵심적 내용인 ‘상호관계형성’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SNS사용을 통한 대인관계 변

화로 간주할 수 있다. 즉, SNS의 본질적 속성인

상호작용(interaction), 관계(Relationship), 커뮤

니케이션(Communication)과 같은 요인이 지속

사용의도의 선행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영향요

인과 연계되는 것이다. 또한 제품을 통한 자아표

현과 지속적 사용의도와의 관련성 연구에는 자

아표현혹은 자아만족의 수단으로서특정한 제

품을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속

과애착을 가지게된다고 하였다(Thomson et al, 

2005). 홍태호 외(2012)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IT서비스의 하나인 소셜커머스에 대한 연구에

서 사용자의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요인인 사회

적요인은 신뢰나쾌락적가치등을통해 간접적

으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요인은 인간이 사회라는 집단에서 삶을 영

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변적 환경요인으로서, 

집단 소속에 의한 영향은 지속사용의도뿐만 아

니라 구매자체의 의도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노미진외, 2011). 자아연결의 하

위차원인 자아표현과 추억 등은브랜드애착형

성에 기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에 대한 장기적인 결속관계가 유지된다는 연구

도 수행되었다(김해룡외, 2005). 김용연(2007)

의 연구에서는 기대일치이론, 사회인지이론에

습관을 접목하여 정보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습

관이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기대일치와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TAM모델

에서 사회적, 내재적 동기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영향력의 유의미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와 같은 내재적, 사회적 요인이 대인관계변

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속적인 SNS의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H4, H5). 

예컨대 SNS상에서의 자기표현행위로 인한 대

인관계의 변화는 결국 SNS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사용에긍정적인 영향을줄수 있으리

라 판단되며, 이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변화가 SNS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때문이다. 또

한 SNS에서의 자기표현행위가 대인관계 변화

를 매개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가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개적

영향력을 검증하여 보도록 한다 (H5-1). 

가설 4(H4) : SNS 상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는

SNS의지속사용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H5) : 오프라인상에서의대인관계변화는 
SNS의지속사용의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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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1(H5-1) :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관계

변화는 SNS 상에서의자기표현행위와

SNS의지속사용의도관계에서매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기표현 

2.4.1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의 유능성

자기 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적절한 자기표현

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하며

개인적특성 및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기표현이

결정되어 진다고 한다. 이때자기표현의 동기부

여는 내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지만외부적인 요

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이러한 내재동기와외

재동기를 발전시킨 개념이 자기결정성 이론이

다(Ryan & Deci, 2000). 내재동기로서의 자기

결정성 요인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규제하

는 자율성(autonomy),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느낌의 관계성(relatedness), 그리고 주변

환경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평가

를 받을 수 있는 유능성(perceived competence)

의 세 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인

들은 개인의안녕감(sense of wellbeing) 과도직

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Deci & 

Ryan, 2000; Levesques, Zuehlke, Stanek, & 

Ryan, 2004; Ryan & Grolnick, 1986; Standage 

et al., 2003). 반면, 위 세 가지 요인은 이론적

틀로서 구성된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추가되

면서 발달된개념틀로써하부 요인들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황유선외, 

2009). 

이러한 자기 결정성 이론의 요인들 중 유능성

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

써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내재적인 동기

가 유발된다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인지적 측면

을강조하고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특히,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여타 커뮤니케이

션 행위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아

효능감(self-efficacy)과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연구된바 있다(Bandura, 1977). 이러한 유능감

과 관련하여 Deci & Ryan(1985)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유능성이높은경우좀더돈독한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능성은 궁

극적으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이끌

어 내는 전제조건이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

션 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 할 수 있다(황

유선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커뮤

니케이션 능력을 SNS에서의 자기표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유능성과 연

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4.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자기표현

Wiemann(1977)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인

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타인

을 비롯한 유기체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개인적 수단이자 조건이라고 규정하였으

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련된연

구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

른 연구의 방향이 제시되어왔는데, 이는 커뮤니

케이션 능력이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

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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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간파, 반응력, 잡음통제력 등 하위 15개의 구

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

다(허경호, 2003). 대부분의 학자들은 커뮤니케

이션 능력에 대하여 인지적․행동적 관점, 선천

적․상태적 관점, 언어적․대인적․관계적 관

점에서 정의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특

히 마지막 관점인 언어적․대인적․관계적 관

점에서의 구분을 살펴보면, 언어적 관점에서는

메시지를 생산 및 수용,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서 보는 것인 반면, 대인적 관점은 주변환경과

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을 통제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이라고 정의된다(Spitzberg & Cupach, 1984). 

관계적 관점은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능

적으로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충족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Spitzberg & Hecht, 1987).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란타인을 비롯한 자신의 주변상황에 적응

하고 컨트롤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타인과 협력함으로

써상호작용적 목적을달성한다는 점에서언어

적이고 대인적인 능력임과 동시에 관계적인 능

력이다(장해순, 2003).

대인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자기 자

신을 제시하고드러내는 자기표현의 행위를 동

반한다. 대인관계에서의 자기제시 개념의 연구

에서개인의특성 및환경적요인에대한 영향력

과 성공적인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

기표현과 관련성이 높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노출하기를 꺼려하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좀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견되었다(Jackson, 2007). 또한 사회

적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때에는 사회적 상호관계성이 위축되며 자

기표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Jackson et. al, 1997),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

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되었다(Snavely & Verderber, 2004). 

앞서 기술한 자기표현행위는 개인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에 의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받는다

는 것을 기술된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으며, 

개인의 대인관계속성인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

력은 본 연구의 개념인 온라인상에서의 자기표

현 행위에도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리라 유추

된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상에서의 자기표현의 행위과정에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절변수로써오프라인에

서의 대인관계 변화와 더 나아가서 삶의 질 및

지속사용 의도와의 관계에서의 유의미한 영향

력을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가설 6-1(H6-1) :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SNS에서의자기

표현행위와개인의삶의질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6-2(H6-2) :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능력은 SNS이용후대인

관계변화와 개인의 삶의 질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6-3(H6-3) :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SNS에서의 자기

표현행위와 SNS이용후대인관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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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 연구모형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6-4(H6-4) :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SNS에서의자기

표현 행위와 SNS의 지속사용의도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가설 6-5(H6-5) :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능력은 SNS이용후대인

관계변화와 SNS의 지속사용의도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NS에서 사용자의 자기표현이 실

제 대인관계와 삶의 질,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SNS의 사용이직접적으로 삶

의 질에 영향을끼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변화

라는 매개요인을 통해 삶의 질과 지속사용 의도

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SNS에서의 자기표현은 스마트폰과

같이 SNS를 이동하며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확산(infusion)됨에 따라 그환경적 제약을 넘어

서는특징을갖는다. 즉,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

계가시간과공간 등물리적제약과같은환경적

요인의 제약을 받는 것과는달리, SNS에서의 자

기표현을 통한 대인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적극

적, 선택적 자기표현 기회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관계 자체의친밀함을 높

이는 등 대인관계의 질적 향상이나, 범위를 넓히

는 양적제고와 같은 본질적인 동기요인을 통하

여 SNS에서 자기표현 행위를 한다. 

이전의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CMC의 대인관

계에 대한 영향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SNS사용과 대인관계

에 대한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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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와 더불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

인관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이것이 삶의 질과 지

속사용 의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탐색

적 연구도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NS에서의 자기표현이

실제 대인관계 변화 및 최종적으로는 삶의 질과

지속사용 의도에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러한 과정에 조절효과

로서 작용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Spitzberg & Cupach(2002)가 인간관계의 발

전과 이러한 관계변화에서의 중요한 기술적 능

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개인의 삶의 질에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것을 고려하였다. 이

러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

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3.2 변인 및 측정항목 
 

SNS에서의 자기 표현행위는 Canary et 

al.(2003)가 제시한 기존의 자기표현에 대한 정

의인 “선호되는 이미지를 지켜려는 개인의 행위

(individual’s behavior to project a preferred 

image)”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Kim et 

al.(2012)에서 활용된 자기표현의 욕구 문항의

조작적 정의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맞도

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SNS에

서의 자기 표현행위는 “SNS에서 사용자가 적극

적으로 타인에게 선호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행위정도”로 정의하고, 총 3개의 항목으로 측정

하였다. 

SNS이용후의 대인관계 변화는 “SNS사용자

가 이용 후 실제 체감하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유지에 있어서 변화의 정도”로 정

의하였다. 설문 항목은 최세경외(2012) 및배진

한(2009), 윤석민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새로운대인관계의 형성 및 기존 대인관계의 발

전 및 유지를 반영할 수 있는 5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삶의 질은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기술한 다양

한 삶의 질 영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SNS에서의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변화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기 보다는직접적인 SNS의 사용

에 한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삶의 질 자체

는 “삶의 질 측면에서 SNS사용이 영향을 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Choi et al. 

(2007)의 연구에서활용된특정 IT서비스의 삶

의질 영향정도의 문항을본연구의목적에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Choi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11개의 삶의 질 영역을 정의하고활

용하였으나, 구체적 서비스혹은 변인의 영향정

도를 세부적 삶의 질 영역에서언급하는데 한계

가 있음을밝히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영

향정도를 부가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NS사용에 따른 전반적 삶의 질에 관한 문항

4개로 측정하였다.

지속사용 의도는 IS 및 HCI연구 영역에서 기

존에 활발하게 활용되는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Davis, 1986)에서의 정의를

본 연구의 목적에맞게 수정하여 “SNS사용자가

자기표현의 매체로서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

하려는 의도”로 정의 하였다. 실제적인 측정항

목으로는 국내외 다양한 논문들(김수현, 2010; 

Kim, 2008; Lopez-Nicolas et al., 2008; Mallat 

et al., 2009; Schierz et al., 2010; Shin, 2009, 

Verkasalo et al., 2010; Wu & Wang, 2005; Wu 

et al.,2007)에서 활용된 문항 들 중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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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5개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대화능력 및 적응성

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실제적인 측정을 위하

여 Duran(1983)의 커뮤니케이션 적응성 척도

(Communication Adaptability Scale)와 Wiemann 

(1977)의커뮤니케이션능력척도(Communicative 

Competence Scale)를 참고하였으며, 이중 커뮤

니케이션 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기존 연구(황유

선외, 2009; Kishton & Widaman, 1994; Landis 

et al., 1982)에서 주로활용된 5개 문항을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변인과 측정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정보는 <표 1>과 같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3.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SNS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사용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

상인 SNS로는 Facebook 및 싸이월드, 트위터, 

미투데이 등 PC와 스마트폰을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를 본격적

으로 실시하기에앞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하여 ‘12년 4월 4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30명을 대상으로 1차 파일럿테스트를 실

시하여 번역된 문항의 이해도 제고 및 문항에

사용된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였고, 5월 2일부

터 3일까지 2일간 23명을 추가하여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

다. 이후, ’12년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

간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

문지는 구글닥스(Google Docs.)를활용하여 개

발하였고, 최초에 SNS의 사용여부를 확인한후

에 설문이 진행되도록 설계하였다. 한편본 연구

는 설문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글닥스에

서 제공하는 기능 중 ‘의무 응답 문항’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페이지 내 미응답 문항이 있는

경우 다음 설문으로 진행되지않도록 장치하였

다. 이를 통해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 248명으

로부터 설문응답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

한 응답자 13명 및 아웃라이어(outlier) 28명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07명의 설문응답 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본의특성과 관련한

세부정보는 <표 2>와 같다. 먼저남성이 101명

(48.8%), 여성이 106명(51.2%)으로 유사한 비

중을 이루었고, 연령분포에 있어서는 20대가

121명으로 가장많은 58.5%를 차지했다. 반면, 

30대도 78명으로 37.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됐다. 한편 SNS 이용과 관련한 응답자의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SNS 이용경력은 1년 이

하가 가장많은 102명(49.3%)으로 나타났고, 다

음은 3년 이상이 51명(24.6%)을 차지하였다. 

SNS 일평균이용시간은 30분 이하가 가장많은

85명(41.1%)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30분이상

60분 미만으로 65명(31.4%)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하루평균 180분 이상 이용한다는 사용자

도 10명(4.8%)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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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인과 측정항목

변인 변수번호 설문문항 관련연구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

sns_pr1  내 이미지를 실제보다 좀 더 좋게 여겨지는 이미지로 표현한다, Canary et al.,
2003
Kim et al., 
2012

sns_pr2  나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sns_pr3  타인에게 더 좋은 인상을 갖도록 표현한다.

이용 후

대인관계

변화

rel_ch1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늘어났다.

배진한, 2009
윤석민 등, 2004

rel_ch2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rel_ch3  이용 후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보다 분명해졌다.

rel_ch4  새로운 사람을 많이 알게 되었다.

rel_ch5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의 수가 증가하였다.

삶의 질

ov_qol1  다양한 면에서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Choi et al., 
2007

ov_qol2  내 삶의 환경들이 더 좋아졌다.

ov_qol13 나는 나의 삶에 좀 더 만족한다.

ov_qol14 내가 삶에서 원하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었다.

지속사용

의도

use_int1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 김수현, 2010
Kim, 2008
Lopez-Nicolas et 
al., 2008
Schierz et al., 
2010
Shin, 2009
Verkasalo et 
al., 2010

use_int2  다른 대안(이메일, 메신저 등)들 보다 sns사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use_int3
 현재와 같은 수준(이용시간, 빈도)으로 sns를 사용을 지속 할

것이다. 

use_int4  향후에 sns사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

use_int5
 사용목적(인맥관리, 의사소통, 정보공유 및 획득)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을 지속할 것이다.

커뮤니

케이션

능력

com_ab1  상대방의 감정을 잘 배려하는 편이다.
Duran, 1983
Wiemann, 1977
황유선 외, 2009
Kishton &
Widaman, 1994
Landis et al., 
1982

com_ab2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

com_ab3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하는 편이다.

com_ab4  재치있는 농담을 잘 한다.

com_ab5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잘 찾아

낸다.

참고) 측정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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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07)

항 목 명(%)

성
별

남성 101(48.8%)

여성 106(51.2%)

연
령

20세 미만 2(1.0%)

20대 이상 ~30세 미만 121(58.5%)

30대 이상 ~40세 미만 78(37.7%)

40대 이상 6(2.9%)

직
업

자영업 2(1.0%)

사무직 143(69.1%)

공무원/교직 8(3.9%)

학생 44(21.3%)

무직/기타 10(4.8%)

항 목 명(%)

이용경력

1년 이하 102(49.3%)
1년~2년 13(6.3%)
2년~3년 41(19.8%)
3년 이상 51(24.6%)

일
평균이용
시간

30분 이하 85(41.1%)
30분~60분 65(31.4%)
60분~90분 24(11.6%)
90분~150분 20(9.7%)
150분~180분 3(1.4%)
180분 이상 10(4.8%)

항 목 명(%)

학
력

고졸이하 32(15.5%)
전문학사 8(3.9%)
학사 111(53.6%)

석사 이상 56(31.1%)

월
평
균
소
득

150만원 이하 59(28.5%)
150~250만원 77(37.2%)
250~350만원 45(21.7%)
350~450만원 19(9.2%)
450~550만원 2(1.0%)
550만원이상 5(2.4%)

3.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

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

며, 이를 위하여 SPSS 18.0과 SmartPLS 2.0을

활용하였다. PLS는 적은 표본수로도 구조 방정

식모형 측정이 가능하고, 통계분석에 대한 제약

이 적은특징을갖는다(Wold, 1982). 본 연구에

서는 SNS사용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커뮤니케

이션 능력수준을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하위 집단의 표본수가각각약 100여개 수

준으로 제약을갖기때문이다. 또한, 커뮤니케이

션 능력이 실제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복

합적으로평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차항을

사용하는 조절효과 분석 보다는 전체 표본내에

서의 상대적 수준평가를 통하여 다중집단분석

(Multi-Group Analysis)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가 SNS사용

을통한 사용자의 대인관계 변화및이를 매개로

하는삶의 질변화의영향과같은탐색적인 관점

에서접근하므로, 모델의 적합성을 중요시하는

타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 보다는 원인과 예측

(Causal-prediction)에 중심을 둔 PLS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Chin, 

1988).

먼저 변인 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

보를 위한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순차

적으로 PLS 부트스트랩핑(Bootstraping)을 통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기본 구

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커뮤니케

이션 능력 그룹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다중

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탐색적 연구초점인 SNS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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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탐색적 요인분석 시행결과(회전된 성분 행렬표)

측정항목
성분

1 2 3 4

ov_qol2 .86 .16 .06 .02

ov_qol1 .82 .10 .11 .05

ov_qol3 .82 .12 .18 .16

ov_qol4 .81 .11 .17 .12

use_int2 .02 .75 .26 .04

use_int3 .13 .74 .15 .03

use_int1 .04 .72 -.15 .16

use_int5 .18 .66 .35 .02

rel_ch3 -.01 -.05 .70 .16

rel_ch2 .29 .26 .63 .11

rel_ch4 .41 .18 .60 .01

rel_ch1 .12 .20 .59 .16

sns_pr1 .08 .14 .06 .88

sns_pr3 .10 .22 .22 .83

sns_pr2 .29 -.06 .36 .54

아이겐밸류 5.53 1.94 1.60 1.19

분산비율(%) 32.51 11.39 9.38 7.02

누적비율(%) 32.51 43.90 53.29 60.31 

<표 4> 수렴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결과

변인 항목 로딩값 AVE CR 크론바흐알파

삶의 질

ov_qol1 0.86 

0.74 0.92 0.89
ov_qol2 0.84 
ov_qol3 0.89 
ov_qol4 0.86 

지속사용 의도

use_int1 0.78 

0.56 0.83 0.75
use_int2 0.81 
use_int3 0.56 
use_int5 0.82 

이용 후대인관계
변화

rel_ch1 0.79 

0.51 0.80 0.70
rel_ch2 0.82 
rel_ch3 0.54 
rel_ch4 0.66 

SNS에서의
자기표현행위

sns_pr1 0.79 
0.66 0.85 0.74sns_pr3 0.77 

sns_pr2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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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변인 평균(표준편차) 1 2 3 4

1 2.86(0.66) 0.96 　 　 　

2 3.34(0.58) 0.49 0.89 　 　

3 3.06(0.63) 0.35 0.44 0.92 　

4 3.32(0.55) 0.31 0.45 0.28 0.91 

   참고) 1:삶의 질, 2:이용 후 대인관계 변화, 3:SNS에서의 자기표현행위, 4:지속사용 의도

     주) 상관행렬에서 음영 및 굵은글씨(Bold) 표시 부분은 평균분산추출(AVE)값의 제곱근

삶의 질과 지속사용 의도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

대인관계변화의 매개효과를 바론과캐니(Baron 

and Kenny, 1986)의 순차적 매개구성 단계 검증

방법에 따라 검증을 시도하고, 이후 Sobel 

test(1982)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분산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PLS(partial least square) 활용 연구의특성

을 고려하여, Chin(1988), Cohen(1988)의 검증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크기(effect size)

를 측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 사용된변수들에 대하여잠재변인

의 구성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과직교회전을 적용하여 설문에서 개발된문항

과 분석에활용된요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먼저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문항들의 요인 적재치와 고유치, 변량을 확

인하였다.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과

정에서 대인관계변화 변인 1개(rel_ch5), 지속사

용의도 변인 1개(use_int4) 측정항목은 요인 적

재치 기준 미달로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출된요인들은 고유

치가 기준치인 1.0이상이고, 전체 분산의 약

60.0%에 해당하는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

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에 대한 수렴타

당도(Convergent Validity)과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 <표 4>에수렴타당도 및신뢰도 검증 세부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모형의 수렴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로딩값들이 모두

수용가능한 수준의 기준치인 0.5이상을 만족하

고 있었다. 또한, 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도 모두

기준치인 0.5이상이었으며, 크론바흐 알파값과

요인들의 복합신뢰도(CR:Composite) 모두 기

준치인 0.7이상으로 나타나 Fornell and 

Larcker(1981), Gefen et al.,(2000)등이 주장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요인들의 수렴타당

도 및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표 5>에서는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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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모형 분석결과

                     참고) **p<.0.01, ***p<.001

<표 6> 가설 검증결과 (H1～H4)

가설 경로
경로
계수

t값
표준
오차

채택
여부

H1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삶의 질 0.17** 2.52 0.07 채택

H2 SNS이용 후 대인관계변화=>삶의 질 0.41*** 6.45 0.06 채택

H3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SNS이용 후 대인관계변화 0.44*** 7.30 0.06 채택

H4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지속사용 의도 0.12 1.34 0.09 기각

H5 SNS이용 후 대인관계변화=>지속사용 의도 0.45*** 7.05 0.06 채택

         참고) **p<.0.01, ***p<.001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결과와 변인들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Straub et 

al.,(2004), Gefen and Straub(2005), 김경규 외

(2009)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상관계수 값이

모두 기준치인 0.7미만을 만족하고 있고, AVE

값의 제곱근 값이 인접한 횡축과 종축의 여타

상관관계 계수보다큰것으로 나타나 요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측정문항 사이에는 판

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SNS사용자들의 적극적 자

기표현 행위가 실제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변화된대인관계가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삶의 질과 지속사용 의도를 매개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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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능력 집단에 따라 대인관계 변화

및삶의 질에대한영향관계가 어떻게 조절되는

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가설의 검증은 조절변수를 제외한 기

본 모형에 대한 분석을먼저 수행하고, 추가적으

로 기본모형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을 순차적으

로 수행하였다.

4.2.1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가 대인관

계 변화 및 삶의 질,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체 207명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H1~H5

까지의 5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6>과 같다. 당초가정하였던 5개의 가설 중

H4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 모두가 지지되었고, 

전체 구조모형의 설명력은 SNS이용후대인관

계 변화에 19%, 삶의 질은 26%, 지속사용의도

에는 20%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를 상세히 기술하면, 먼저 SNS 사용

을통한 자기표현 행위는이용후대인관계 변화

(경로계수=0.44, t=7.31)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와 같은 온라인에서의 적극적 자기표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외연을 확대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SNS를 이용한 이후사용자의

대인관계변화는 삶의 질(경로계수=0.41, t=6.45)

에 대하여 유의미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yle & 

Vaughn(2008) 및 Hoffman(2008)의 SNS에 대

한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SNS가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온라인에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또한금희조

(2011), 심홍진ㆍ황유선(2010) 이 제시한 것과

같이 SNS를 통한 개인 간의 소통이 관계에서의

결속력을 제고하고 결국 사회적네트워크확장

에 기여한다는 논의를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는

삶의 질(경로계수=0.17, t=2.52)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가 대인관

계 변화를 매개로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미치지만, 대인관계 변화 이외의 다양한 개인

적 속성 및 생활요소에서 영향을끼침으로서 삶

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자의 향상을 추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를 이용한 이후사용자의

대인관계변화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하고 있는 SNS 서비스의 지속사용 의도(경로계

수=0.45, t=7.05)에도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SNS

에서의 자기표현 행위 자체와 SNS서비스의 지

속사용 의도사이의 관계가설은 지지되지 않았

다.

4.2.2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위응답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

기본 모형에 대한 검증 이후, 설문에서 응답

한 SNS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상․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SNS사용자의

대인관계 변화 및 삶의 질에의 조절효과를 분석

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된 기본 모형에서의 각

경로계수가 조절변수인 집단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활용하였다. 

SNS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상․하위

집단으로 나눈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사용

자의 응답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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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별 삶의 질과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정규 분포검정 결과

　구분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삶의 질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위응답 집단(H) .132 104 .000 .955 104 .001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응답 집단(L) .145 103 .000 .962 103 .005

커뮤니케

이션 능력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위응답 집단(H) .211 104 .000 .865 104 .000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응답 집단(L) .240 103 .000 .862 103 .000

뮤니케이션 능력은 사용자 자신이 자각하는 능

력수준이 아닌사용자가 속한 전체 집단 내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타인이 인지하는 상대적인 수

준에 의해 결정될것이라고 판단하였기때문이

다. 반면, 이러한 상대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

준의 측정은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연

속형 변수로 측정하되, 전체샘플집단 내에서 상

대적인크기를 비교하여 그룹화 하고, 다른 변수

와의 관계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을 통하여 집단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단

분석의 기준을 변수의평균값을 기준으로 분류

한 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여타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관련기존문헌 연구를 통

해 집단 분류의 타당성 검증을 시도하였다(이유

재․라선아, 2002; 이문선․강영순, 2003).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른 집단 구분이 타당

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 집단 내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위 집

단 간의평균값차이가 유의미 하게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앞서 사전적으로 중

간값(Median)을 활용하여 구분한 상하위 집단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분석한평균값기준의 결

과와 동일하게 도출되어 상세한 결과값은 생략

하고, 평균값 기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고 타인과의 원활한 상

호작용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Wiemann, 1977),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하였다 (Andrew D.  P. and Minnie 

S. G.,2004 ; 김민규․김주환, 2008). 따라서 커

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 타당하게 분류되었다

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집단과낮은 집단

의삶의 질에대한응답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

가 존재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집단의

평균적인 삶의 질의 수준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낮은 집단에 비하여높게나타날것으로 가정

하였다.  

먼저,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 커

뮤니케이션 능력 상․하위 집단에 따른 삶의 질

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정규분포를 따르지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따르지않는 비모수 집단

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분포가 삶의 질과 커뮤니케이

션 능력은 집단 간 차이 없다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를 기각하므로, 두집단은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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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기술통계량

구분 샘플 수(명, %)
삶의 질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샘플 207명 (100.0%) 3.49 0.57 2.86 0.66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위응답 집단(H) 103명 (49.8%) 3.96 0.32 3.01 0.68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응답 집단(L) 104명 (50.2%) 3.03 0.35 2.72 0.61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8>에

서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집단의평

균적인 삶의 질의 수준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은집단에비하여 실제높게나타나개인 커뮤

니케이션 능력 응답 결과에 따른 집단 분류가

비교적 타당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하였다. 

우선 기본 모형에서 분석한 전체샘플을 설문

에서 질의한 개인 SNS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

션 능력에 대한 응답 자료를토대로 전체평균

값인 3.49점을 중심으로 상․하위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 상위 응답 집단은 <표 8>에서볼수

있듯이, 총 103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

였다. 이 집단은 전체평균적인 커뮤니케이션 능

력에 대한 응답점수 보다 0.47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104명으로 전체

50.2%를 차지한 하위 응답 집단은평균 3.03점

으로 상위 응답 집단에 비하여평균적으로 0.93

점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상․하위 응답 집

단 구분에 따른 분석결과, 상위 응답 집단의 구

조모형 설명력은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SNS에서의 자기표현행위와 이용후대인관

계 변화 및 삶의 질, 지속사용 의도에 대하여

각각 23%, 28%, 2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하위 응답 집단의 구

조모형 설명력은각각 15%, 23%, 18%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앞서

분석한 기본 모형의 주효과 설명력과 비교하여

볼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상위 응답 집단의

설명력이 높게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상․하위 응답 집단

간 변인 간의 영향관계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상위 응답 집단의 경우, 기본모형 분

석에서 확인된 영향관계와 마찬가지로 SNS에

서의 자기표현 행위(경로계수=0.48, t=7.99)와

SNS이용후대인관계변화의 삶의 질 영향(경로

계수=0.50, t=7.83), SNS이용후지속사용 의도

에 대한 영향(경로계수=0.42, t=6.48)이 유의미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NS에서의 자기표현행위의직접적인 삶

의질 및지속사용의도에대한 영향은 기본모형

분석 결과와는달리 유의미 하지않게 나타났다.

 하위 응답 집단의 경우에는 전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경로

계수=0.38, t=7.28)와 SNS이용 후 대인관계변

화의 삶의 질 영향(경로계수=0.33, t=4.07),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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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 간 차이에 의한 조절효과 검증결과(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위 응답 집단)

이용 후 지속사용 의도에 대한 영향(경로계수

=0.35, t=4.14)이 유의미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집단에서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던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의직접적인 삶의 질에 대한 영향(경로계수

=0.25, t=2.72)과 직접적인 지속사용의도에 대

한 영향(경로계수=0.14, t=1.77)도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기본 모형에서의 결과와 함께

SNS에서의 자기표현행위가 대인관계변화를 추

동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삶의 질은물론 지속적

인 사용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2.3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위응답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상․하위 응답 집단에 따라 조절효과가 존재하

는 여부를 경로계수 및 표준오차(Standard 

error)값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격적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집단별로 PLS 부

트스트래핑을 통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고, 여

기서 도출된각집단 간 경로계수를 유의미성을

Chin(1998, 2000)의 공식을활용하여 검증하였

다. 즉,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공식을활용해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공통분

산에 대한합동추정량(pooled estimator for the 

variance)과 두 집단의 샘플수 m, n에 대해

m+n-2의 자유도를 따르는 t분포를 통해활용하

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 t값 도출과

관련해 적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Ch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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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 검증결과 (H6)

가설 경로

H (N=103) L (N=104)
경로계수
차이 t값

채택
여부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H6-1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삶의 질 ns - 0.25*** 0.06 3.84 - 기각

H6-2 SNS이용 후 대인관계변화=>삶의 질 0.50*** 0.06 7.83 0.33*** 0.06 5.53 20.38*** 채택

H6-3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

=>SNS이용 후 대인관계변화
0.48*** 0.06 7.99 0.38*** 0.05 7.28 13.03*** 채택

H6-4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

=>지속사용 의도
ns - 0.14** 0.08 1.77 - 기각

H6-5
SNS이용 후 인관계변화

=>지속사용 의도
0.42*** 0.06 6.48 0.35*** 0.08 4.14 7.12***

채택

   참고) H(커뮤니케이션 능력 상위응답 집단), L(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응답 집단) 
        ***p<.01, ***p<.001, ns: insignificant at the .05 level

Chin, 2000).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P:표본집단의 개별 경로계수, m:집단1의
표본크기, n:집단2의 표본크기, SE: 개별

경로계수의 표준오차

분석 결과, <표 9>과 같이 가설 6의 세부 총

5개의 가설 중 3개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2개의 가설은 상위 응답 집단

에서 유의미 하지않게 나옴에 따라 확인할 수

없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커뮤니케

이션 능력이 높은 SNS사용자들이 대인관계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SNS에서의 자기표현의 영

향력 및 SNS사용이후대인관계의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기본모형에서의 조절효과를 제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SNS 사용

을 통한 대인관계 확대 및 유지, 심화를 지지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인관계

의 변화가 삶의 질 및 SNS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은 것으로 응답한 집단에 비하여 높은 조절효

과를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의 CMC의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 연구에서

확인된많은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Spitzberg & Cupach(2002)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off-line뿐만 아니라 on-lin

에서도 관계변화에서의 중요한 기술적 능력인

커뮤니케이션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등에 영향

을미칠수있음을탐색적으로실증분석한 결과

라 판단된다.

4.2.4 대인관계변화의 삶의 질 및 이용의도

에 대한 매개효과

다음은 가설 2-1과 5-1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활용된변수인 SNS사용후대인관계

변화의매개효과를바론과캐니(Baron and Kenny, 

1986)의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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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매개효과 검증결과(기본 모형과 개인 커뮤니케이션능력 상․하위 응답 집단)

DV=삶의 질
Model 1(IV=>DV) Model 2(IV=>MV) Model 3(IV&MV=>DV)

기본모형 H그룹 L그룹 기본모형 H그룹 L그룹 기본모형 H그룹 L그룹

IV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 0.36*** 0.33*** 0.38*** 0.45*** 0.50*** 0.40*** 0.17** ns 0.25**

MV SNS사용이후 대인관계
변화

- - - - - - 0.41*** 0.50*** 0.33***

R2 0.13 0.10 0.15 0.20 0.25 0.16 0.34 0.28 0.23

DV=지속 사용의도
Model 1(IV=>DV) Model 2(IV=>MV) Model 3(IV&MV=>DV)

기본모형 H그룹 L그룹 기본모형 H그룹 L그룹 기본모형 H그룹 L그룹

IV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 0.29*** 0.36*** 0.27*** 0.45*** 0.50*** 0.40*** ns ns ns

MV SNS사용이후 대인관계
변화 - - - - - - 0.39*** 0.41*** 0.35***

R2 0.09 0.13 0.07 0.20 0.25 0.16 0.20 0.23 0.18

 참고) IV(독립변수), MV(매개변수), DV(종속변수), H(커뮤니케이션 능력 상위응답 집단), L(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응답 집단), 
**p<.01, ***p<.001, ns: insignificant at the .05 level

(1) 기본 모형과 개인 커뮤니케이션능력 상․

하위 응답 집단의 매개효과

<표 10>의 결과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기본

모형과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위 응답

집단의 SNS이용후대인관계 변화 변인의 매개

효과 검증결과, 기본모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 응답 집단에서는 부분매개를, 커뮤니케이

션 능력 상위 응답 집단에서는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에서의 자기표현

이 대인관계 변화로 이어지고, 이것이탐색적 차

원의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는 SNS사용자의 삶

의 질로 이어지는 효과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 사용의도 변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모형 모두완전 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과 5-1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SNS사용 이후대인관계 변화는 SNS

상에서의 자기표현 행위와 삶의 질 및 SNS의

지속사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매개효과에대한 Sobel Test를통한 유의성

검정

앞서 분석한 SNS사용후대인관계 변화의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test 

(1982)를 수행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

개효과의 크기가 유의미한지를 비표준화 계수

와 표준오차를 통해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

이다. 계산된 Z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1.96이상, -1.96이하인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본다. 




  





참고) a : IV-MV 경로계수, b : MV->DV 경로계수, SEa :경로

계수 a의 표준오차, SEb :경로계수 b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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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매개효과 Sobel Test 검증결과(DV=삶의 질)

DV=삶의 질 모델구분
경로계수 표준오차

Z값 매개효과
검증결과

IV-MV(a) MV->DV(b) SEa SEb

Full 기본모형(N=207) 0.44*** 0.41*** 0.06 0.06 5.00 Confirm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 응답 집단

H집단(N=103) 0.48*** 0.49*** 0.09 0.10 3.61 Confirm

L집단(N=104) 0.38*** 0.33*** 0.07 0.08 3.28 Confirm

DV=지속 사용의도 모델구분
경로계수 표준오차

Z값 매개효과
검증결과IV-MV(a) MV->DV(b) SEa SEb

Full 기본모형(N=207) 0.44*** 0.45*** 0.06 0.06 5.24 Confirm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 응답 집단

H집단(N=103) 0.48*** 0.49*** 0.09 0.09 3.81 Confirm

L집단(N=104) 0.38*** 0.41*** 0.07 0.08 3.72 Confirm

  참고) IV(독립변수), MV(매개변수), DV(종속변수),H(커뮤니케이션 능력 상위응답 집단), L(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응답 집단),  
***p<.001, Confirm : Mediating Effect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표 12> 매개효과 Effect Size검증결과

DV=삶의 질 모델구분 완전모델(R2) 감소모델(R2) 값 Pseudo F값 매개효과
검증결과

Full 기본모형(N=207) 0.34 0.13 0.32 65.23 medium-
large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 응답

집단

H집단(N=103) 0.28 0.10 0.25 25.25 small-
medium

L집단(N=104) 0.23 0.15 0.10 10.60 medium-
large

DV=지속 사용의도 모델구분 완전모델(R2) 감소모델(R2) 값 Pseudo F값 매개효과
검증결과

Full 기본모형(N=207) 0.20 0.12 0.10 20.50 small-
medium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하 응답

집단

H집단(N=103) 0.23 0.13 0.13 13.12 small-
medium

L집단(N=104) 0.18 0.07 0.13 13.68 small-
medium

  참고)   완전모델감소모델 완전모델
        H(커뮤니케이션 능력 상위응답 집단), L(커뮤니케이션 능력 하위응답 집단)

<표 11>은 앞에서 도출한 각매개변수의 효

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이다. 분

석결과, 기본 모형 및 개인 커뮤니케이션 상․하

위 응답 집단에서 삶의 질과 지속 사용의도에

대한 매개효과가 1.96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의 크기(Effect Size) 검정

가설 2-1과 5-1에서 가정한 SNS사용후대인

관계 변화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

하여 수행한 Sobel test에 추가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한 번 더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Chin(1988)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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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분산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PLS활용 연구

에서 주로 수행되는 매개변수의 효과 검증을 위

하여 매개변수가 연구모델에 포함되었을 때의

모형설명력(R2)이 매개변수가 포함되지않았을

때보다 높아지는 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매

개변수가 포함된 완전모델(full model)과 해당

매개변수가 제외된감소모델(reduced model)의

모형설명력(R2)을 활용한 효과크기(f2)를 계산

하였고, Pseudo F검정도 함께수행하여 매개변

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Cohen(1988)에 따

르면, 계산된 매개효과 크기인 f2 값이 0.35를

넘으면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0.15~0.35는

medium-large효과, 0.02~0.15는 small- medium

효과, 0.02이하는 small효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SNS사용 이후대인관계 변화는 사용자의 삶의

질과 SNS지속사용 의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small-medium 및 일부 medium-large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NS이용자들을 대상으로 SNS 사

용자의 자기표현 행위가 SNS이용후대인관계

의 변화 및 삶의 질,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SNS를 통한 사용자의 대인관계가 변화 할 수

있고, 이것이 매개되어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끼

칠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SNS에

서 사용자들의 자기표현행위에 대한 다양한 논

의를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미칠수 있

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영향력이 존재

함을 논의 하였다. 즉, 일상적으로갖는 개인마

다 차별화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SNS 사용을 통한 자기표현 과정에서 개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SNS사용을 통한 대인관

계 변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SNS 사용을 통한 자기표현 행위, SNS사용 이후

대인관계 변화, 삶의 질, 지속사용 의도간의 영

향 관계 분석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집단

기준을 중심으로각영향력의 차이를살펴보아

야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과정에서 SNS사용 이후 대인관계 변화가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로 매개되어 최종적

으로 삶의 질과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계를 가정하고, 탐색적 차원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서, 

논의의 구체성을 제고하고, 도출된결론에 대하

여 유의미하고 시의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사용자의 자기표현 행위는 사용자의 대인

관계 변화에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의 논의에서 도출되었던실증분석 결

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SNS를 통하여 대인관

계의외연이 확대되고, 기존 관계의 심화나 유지

등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즉, SNS에서의 적극적인 자기표현은

관계를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친밀감이

상승하며, 새로운사람들과 관계를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CMC채널과는달

리,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 확대

에힘입어, 온라인 대인관계와 오프라인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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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유사성이 더욱높아졌기때문인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둘째,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사용자

는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가 개인 커뮤니케

이션 능력이낮다고 응답한 사용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SNS이용후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언급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인관계의 유사성이 높

아지는 최근 SNS특성에 따라 개인의 커뮤니케

이션 능력이 높은 사용자가 SNS에 의한 대인관

계변화에서도긍정적인 결과를얻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같은 이동성이

부가되는 최근 IT제품기술 추세와 더불어 이러

한 경향은 향후더욱심화될것으로 판단된다. 

SNS이용후대인관계 변화에서는 삶의 질에 대

한 영향력이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은 집

단에서 상대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Padilla et al.(1985)의

The Quality of Life 및 Rosenburg(1965)의

Self-Esteam Scale 등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

는 다양한 요인을 정서상태, 자아 존중감, 사회

생활, 가족관계, 건강과 활력, 경제활동 등 6개

하위 요인으로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도출된결과는 이러한 삶의 질 하위요인들

중 SNS가 결국 정서상태, 자아 존중감, 사회생

활, 건강과활력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

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인관계, 사회생활, 활력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의 상당부분에 연계되고,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기때문이다. 실제 이

러한 가정은탐색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인관

계의변화의매개를 통해삶의질에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삶의 질에 영향을끼

치는많은 변수가 존재함을 고려하고, 변인 자체

의 scale이 SNS에서의 자기 표현행위 변인과 상

당부분 상이한 것을감안하여, SNS사용 이후의

직접적인 삶의 질 변화를 설문문항을 통하여 응

답받은 결과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서론 및 기존 문헌연구, 연구

방법 부분에서밝히고 있듯, SNS에서의 자기표

현 행위가 SNS이용후대인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최종적으

로 삶의 질 및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탐색적으로규명하였다. 이를 위하

여 다양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였고, 그 결과 SNS이용후대인관계 변화의 유

의성이 확인 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SNS의

대인관계 변화 및 지속사용의도 등과 관련한 논

의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SNS사용자 개인이 체감하는 최종적인 감성단

계인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SNS이용후대인관계 변화에 의

해 매개되고,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른

특성에 주목해야한다는 이론적 기여를했다. 또

한, 실무적으로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

라 대인관계 변화및 지속사용의도 등 SNS사용

자의 영향력이 달라 질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SNS사용을 유도하거나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함

을 인지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digital contents

와 같은새로운형태의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기

획해볼수 있을 것이다. 즉, SNS서비스 제공자

의 경우 수익모델의 기반을 사용자의 SNS서비

스활용에 있어서 보조적인(Complementary) 역

할을 수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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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친교향상

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사용의도를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러한 기능을 보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을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

겠다. 예컨대 국내 SNS서비스인카카오톡의 경

우 사용자네트워크상의친구에 대하여 선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여 판매하고 있다. 

Facebook역시 기존의 광고수익에초점을 맞추

던것에서 사용자간의 교류과정에필요한 상품

을 파는 ‘페이스북 기프트(Gifts)’라는 인터넷쇼

핑몰서비스를 ‘12년 9월말출시한바 있다. 이렇

듯본 연구는 SNS서비스 제공자에 대한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SNS

를 경영관리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의 관

점에서도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조직 내 친교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

으로서활용할수 있다는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SNS라는 가상의 공간이 조직구성원 간의네트

워크를좀더긴밀하게 연계하여 주고, 정보의 실

시간 공유라는 측면에서 조직내 효율성을 제고

하는좋은 경영관리 도구가될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내포

하고 있다. 먼저, SNS를활용하는 기기에 대한

구분없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이동성(Mobile)

과 같은특성이 반영되지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이전의 SNS사용경험과 같은 사용자의 지

식이나 경험, 기존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다소

나마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SNS사용자 본인의 인

식측정 방법을 사용하였기때문에, 실질적인 대

인관계　변화에대한논거측면에서논의의여지

가 존재한다. 넷째, 앞서언급하였듯이 실증분석

과정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요인

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삶의 질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의 scale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

와같은탐색적 연구의특성에맞는변인의 문항

에 대한 개발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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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Using SNS to Interpersonal Relation and 
Quality of Life : 

Focused on the moderating role of communication capability

Sangyun Han․Eunjung Ma․Daesoon Hong․Eunyeoung 
Kim․Joohyeon Park․Inseong Lee․Jinwoo Kim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elf presentation on SNS to interpersonal relation and 

quality of life. Especially, we performed exploratory analysis that how SNS affect to quality of life and 

wether the ch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 is mediating effect to quality of life and intention to use. And 

we also suggest that the capability of communication would be a moderator. In the results, firstly, the using 

SNS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it as mediation variable 

can posi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ing SNS, quality of life, and Intention to use. In the 

moderating analysis, SNS users who responded higher communication capability have significantly more 

higher effect on the ch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quality of life. Secondly, the ch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 after use of SNS as a mediation variable serves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NS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positive direction.

Keywords: SNS, Quality of Life, Interpersonal Relation, Communication capabilit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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